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폐회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 7 월 교회 일정 

    * 25일(토) : 새소망 가족모임 (고미정 집사 가정),  * 26일(주) : 성찬식 

2. 7-8월 더운 날씨에는 지하 친교실에서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 30°C)  

3. 성도 소식 및 기도 제목 

    *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관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 후원 선교사 : 일) 조영상,  러) 장석천,  카) 서현석,  니) 이영철 

        - 후원 기관 : OIM (홈레스), Jericho Road (약물중독), 오타와 한인회 

    * 직장을 찾는 청년들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길...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 7월 예배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2026년 7월 5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3.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낭독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 Psalm 27 (Cev)  

 You, LORD, are the light that keeps me safe.  

I am not afraid of anyone. You protect me, and I have no fears. 

Brutal people may attack and try to kill me, but they will stumble. 

Fierce enemies may attack, but they will fall. 

Armies may surround me, but I won't be afraid;  

war may break out, but I will trust you. 

I ask only one thing, LORD: Let me live in your house every day 

of my life to see how wonderful you are & to pray in your temple. 

In times of trouble, you will protect me. You will hide me in your 

tent and keep me safe on top of a mighty rock.  

You will let me defeat all of my enemies. Then I will celebrate,  

as I enter your tent with animal sacrifices and songs of praise.  
 

 

9. 결단의 찬양과 기도 

찬송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Such a large crowd of witnesses is all around us!  

So we must get rid of everything that slows us down,  

especially the sin that just won't let go.  

And we must be determined to run the race that is ahead of us. 

We must keep our eyes on Jesus,  

who leads us and makes our faith complete.  

He endured the shame of being nailed to a cross,  

because he knew that later on he would be glad he did.  

Now he is seated at the right side of God's throne!  

  



 

 
 

8. 오늘의 말씀 : ‘멈추지 않는 순례자의 삶!’ 
 

 

◆ 본문 1. 히브리서 11장 13-16절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Every one of those people died. But they still had faith,  

even though they had not received what they had been promised. 

They were glad just to see these things from far away, and they 

agreed that they were only strangers & foreigners on this earth. 

When people talk this way, it is clear  

that they are looking for a place to call their own. 

If they had been talking about the land where they had once lived, 

they could have gone back at any time. 

But they were looking forward to a better home in heaven.  

That's why God wasn't ashamed for them to call him their God.  

He even built a city for them.    
 

◆ 본문 2. 히브리서 12장 1-2절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4. 찬양, ‘Come, 주께 경배드리세’ 



 

 
5. 찬양, ‘나 주의 믿음 갖고’ 

 

 
6.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7. 대표기도 : 정해림 집사 

라 


